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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약 100년 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지 못했다면, 지금의 우

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러시아 통치권 아래서 한반도는 1917년 볼셰

비키혁명의 영향을 받아 공산화되지 않았을까. 이 경우 지금도 공산주의 체

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든지 아니면 동구권의 과거 공산주의국가들처럼

자본주의를 막 도입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러-일전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900년대 초 미국 금융계의

두 번째 그룹이었던 쿤&로엡사(Kuhn, Loeb & Company )의 선임 파트너인

제이콥 쉬프(Jacob H. Schiff)에 관한 글을 읽고서부터였다. 그의 전기문 한

부분에 그가 러-일전쟁 때 일본에게 엄청난 전쟁자금을 지원하여 일본의 승

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일본 천황은 토쿄를

방문한 그를 황궁으로 초청하여 훈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하면서 직접 감사

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이콥

쉬프가 러-일전쟁에서 일본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이 일본으로 어떤 경로로 조달되었는지 궁금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그의 후손이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에 메일을 보내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6월 하순

KOT RA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혜택으로 유럽유대인들의 언어인 이디쉬어를

배우기 위해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대학에 갔을 때, 대학도서관에서 러-일전

쟁과 제이콥 쉬프에 관한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이콥 쉬프가 왜

러시아를 반대하고 일본을 지원하게 되었는지, 일본에 전쟁자금을 지원해주

는 과정과 그 자금의 규모, 외화조달이 러-일전쟁에 미치는 영향, 제이콥 쉬

프의 편지와 연설문 그리고 종전 이후 일본 방문시 그가 접촉한 일본의 정

치 지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더욱 놀란 사실은 그가 1906

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국까지 와서 창덕궁에서 우리 조정대신들과 오찬

을 했다는 점이다. 그의 한국 방문이 황성신문 1906년 5월 4일과 7일자 2면

에 짤막하게 보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것들을 혼자 알고 있기에는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러-일전쟁과 미국 유대금융가 제이콥 쉬프에 대해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을

간략히 소개해본다. 필자의 본업이 역사연구가 아닌데다 평소의 업무 때문에

차분한 연구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리적 정리없이 이야기들의 출

처를 밝히는 수준으로 번역과 편집 형태를 취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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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필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세계에 대해 다소나마 체계

적인 공부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히브리어 연수 파견, 텔아비브무

역관 근무 및 이디쉬어 연수 파견을 지원해준 KOT RA에 감사하게 생각한

다.

2001. 9

구아중동팀 강영수

- 4 -



1 . 키쉬네프 포그롬

1881년 러시아에서 알렉산드 II세가 혁명세력에 의해 암살 당하자 짜르

체제는 유대인들을 국가 혼란의 주범으로 몰아 세우면서 탄압하기 시작

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1882년 5월에 제정된 유대인들의 거주지 제한법

이었다. 정부의 반유대주의정책은 일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반유대주

의 사상을 주입시켰다. 러시아 정교의 한 지도자가 연설에서 유대인 인구

의 1/ 3은 기독교로 개종하고, 1/ 3은 죽고, 나머지 1/ 3은 해외도주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은 러시아에 만연하고 있던 반유대주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혁명운동이 확산되자 급진적인 유대인

젊은이들이 여기에 동참했다. 짜르정권은 그 보복으로 반유대주의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정부의 방침에 자극받은 국민들은 반유대주의 폭동인 포

그롬을 일으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세계 유대인들을 경악케 했던 키쉬

네프1) 포그롬이 1903년에 발생했다.

가 . 부활절의 포그롬 개시

1903년 4월 6일(일요일)은 러시아정교의 종교 휴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

활절이었다. 현재 몰도바의 수도인 키쉬네프(Kishinev )의 신시장가 주변 광

장에 오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수는 600명 정도가 되었고, 대부분

이 그 지역의 막노동자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술이 취한 사람도 있었고 행

동이 거친 젊은이들도 있었다. 특히 젊은이들은 다양한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즐겼다. 예년의 부활절같으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뭔가 흥이 나기 시작한 시

간이었지만, 이번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나돌고 있었다.

집회를 주도하고 있던 젊은이들은 유대인 놈들을 때려 죽여라 ! 고 소리를

질러댔다. 유대인이 지나가면 그를 잡으려고 뒤쫓아가기도 했다. 수개월 전

부터 유대인들이 부활절에 기독교 아이를 죽여 그들의 피로 빵을 구워 먹었

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언젠가 반유대주의 집단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군중의 모임 자체가 심상치 않았다.

1) 현재의 몰도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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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경에 경찰이 와서 군중 해산을 시도했다. 그러나 잠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들었다. 경찰은 더 이상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서 사람들은 더욱더 모여들었다. 이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었

다.

늦은 오후가 되자 군중은 열 명에서 열다섯 명의 단위로 뿔뿔이 흩어져

유대인 상점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길거리를 누비면서 호각을 불고

고함을 지르면서 상점들의 창문에 돌을 던졌다. 그리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

서 기물을 마구 파괴하고 물품을 약탈해갔다. 폭도들의 파괴 행위에 놀란 현

지의 상인들은 자신의 가게를 보호하기 위해 출입문이나 창문에 십자가를

그려서 유대인이 아님을 표시했다. 일부 유대인 상인들도 그들처럼 가게문에

십자가를 그렸다.

일요일의 폭동으로 사망자 4명, 부상자 22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폭동이

키쉬네프의 동부 시장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주로 상점들이 많이 파괴되고

약탈당했다.

나 . 포그롬의 확대

월요일에도 키쉬네프 주민들의 반유대주의 폭동은 계속될 조짐을 보였다.

100여명의 유대인들이 새벽에 집결하여 자위대를 구성하고 신시가지의 상가

를 지켰다. 이들은 괭이, 방망이 그리고 일부는 총기까지도 휴대하고 있었

기 때문에 언제 폭도로 변할지 모르는 주민들이 몇 명 모이면 그들을 쉽게

멀리 내쫓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하여 이들 유대인을 강제 해산시켰다. 유대인들의 자위

대 결성 경위 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의하는 몇몇 유대인들을 체포하

면서 해산을 명령했다. 러시아 짜르정권의 경찰당국이 키쉬네프 주민들의 반

유대주의 폭동 사태 발생시에는 늑장 또는 무성의한 조치를 취한 반면, 유대

인 자위대 활동에는 신속하고 단속으로 차별 대처했다는 점에서 그 이후 전

세계 유대인 사회가 분통을 터뜨리게 된다.

월요일 아침 유대인 자위대의 몇 차례 예방 활동은 새로운 악성 소문을

유발했다. 즉, 유대인들이 공격태세를 갖추었고, 키쉬네프 주민들을 때리고

있으며, 이미 여러 명이 다쳤다는 식이었다. 한 소문은 유대인들이 러시아

정교의 사원을 약탈하고 성물들을 부수며 성직자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정교 사원 파괴의 소문은 폭도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상점들을 파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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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처로 사원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와전되었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순식간에 퍼졌다.

키쉬네프의 주민들은 부활절 이전에 유포되었던 반유대주의 팜플렛, 포스터

및 이야기들을 뿌렸다. 유대인들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월요일의 폭동은 전날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처참했다. 일요일에는 폭동이

동부 시장가에 한정됨에 따라 폭동 가담자가 500명 정도에 그쳤지만, 월요일

에는 키쉬네프 전역에서 폭동이 발생하여 참가자가 수 천명이 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이날 경찰에 체포 또는 억류된 인원만 해도 800명에 달했다.

월요일은 일요일과 달리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주택이 공격의 대상

이었다. 그리고 월요일 폭동에는 키쉬네프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

까지 가세하여 외곽의 유대인 주거지를 파괴하고 그 가족을 때려죽이는 경

우도 발생했다.

다 . 포그롬의 피해

이러한 폭동은 월요일 저녁에야 당국의 단호한 조치로 일단 진정이 되었

다. 키쉬네프 경찰서와 병원은 폭동가담자 또는 약탈자로 체포된 800여명의

피의자와 그들에 의해 부상 당한 수많은 환자들로 가득찼다.

이틀간의 폭동은 유대인 49명 사망, 424명 부상, 약 700 가구와 약 600개

상점의 파손을 남겼고, 경제적 손실로 따지면 총 200만 루블로 집계되었다.

라 . 러시아 치안 당국의 반응

4월 13일 러시아제국의 경찰 최고 책임자(Aleksandrovich Lopukhin )는 진

상 조사를 위해 키쉬네프를 방문해서 유대인 대표단 40여명을 만났다. 이 자

리에서 유대인들은 장문의 상세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것은 포그롬이 유대

인 착취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현지

총독과 경찰이 포그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경고를 무시했을뿐만 아니

라 폭동 당시 강경 진압하지않고 수동적이 태도로 방관함으로써 사태를 더

욱 부추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병원을 방문하여 유대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또한 현지 공

무원과 경찰관과도 면담했다. 이후 포그롬의 책임이 현지 당국의 미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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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곳의 경찰병력을 증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

다. 그러나 특별한 발표 없이 다음날 세인트 페테레스부르그로 되돌아갔다.

4월말 제정러시아 내무부장관 명의로 각주의 지사, 시장 및 경찰서장들에

게 하달된 서한을 통해 키쉬네프 포그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밝혀졌

다. 이는 키쉬네프 유대인 대표단의 탄원서 내용과는 다르게 다음과같은 내

용이었다.

『이러한 무질서는 기독교(러시아정교)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베사라비아州

에서 악화된 관계의 결과에서 유발되었다. 』

경찰과 군인들의 무대응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5월

초순경 내무장관은 키쉬네프를 관할하고 있던 베사라비아주의 지사에게 공

한을 보내어 키쉬네프 경찰서장 해임을 요청했다. 그 직후 지사도 사임했다.

마 . 외부 세계의 반응

키쉬네프 포그롬의 뉴스가 서방 세계에 최초로 알려진 것은 4월 11일 런

던 타임즈가 키쉬네프의 노동자들이 유대인들을 습격하여 25명이 사망하고,

러시아 내무부는 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 조치를 취했다는 로이터통신 기사

를 게재한 보도였다. 뉴욕 타임즈도 같은 날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실

었다. 서방인들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끌지못하고 지나갔다.

유대인들은 서방 언론의 보도 기사 내용에 러시아 당국이 사전 예방조치

나 성의있는 유대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누락된 데 대해 억

울하게 생각했다.

세계 유대인들만 키쉬네프 포그롬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 조직 결성

과 성금 모금운동을 파리, 베를린 뉴욕 등지에서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런데 키쉬네프 포그롬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내용의 뉴스 보도로

서구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4월 중순경 러시아 신문들이 포그롬 기간

중에 발생했던 여러가지의 잔학성을 보도했다. 얼마 후에는 러시아로부터 흘

러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가 뉴욕에서 보도되었다. 그 내용은 키쉬네

프 포그롬의 사상자는 공식 발표보다 훨씬 더 많다는 주장과 함께 포그롬

이전에 이미 소문이 퍼졌던 현지인들의 유대인 살육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지지를 기술한 것이었다. 런던에서는 키쉬네프의 행정당국과 경찰의 진압 지

체와 폭도들의 야만성을 집중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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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그롬이 발생한지 약 한달 이후에 더 타임즈(T he T imes)가 러시아 정

부의 극비문건을 입수하여 특종기사를 터뜨렸다. 그것은 러시아 내무부장관

이 베사라비아주지사에게 보낸 비밀 문건으로 포그롬 발생 12일 전인 3월

25일자의 내용이었다.

본인은 귀하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현지인을 착취하고 있는 유대인

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요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더 타임즈는 이 외에도 런던에 거주하고 있던 명망있는 두 명의 유대인으

로부터 수집한 서한을 토대로 포그롬의 잔인성을 자세하게 전했다.

어떤 곳에서는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남자들은 머리가 박살이 나는 동안

애들은 2층이나 3층 높이의 집에서 길거리로 내던져졌다....

18일까지 대서특필된 더 타임즈의 포그롬 기사 중에는 죽은 시체를 난도

질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문은 그 잔인함을 이렇게 묘사했다.

『한 남자는 혀가 입 밖으로 찢겨져 나왔고, 다른 어떤 사람은 머리에 못

이 박혀 있었으며, 여러 시체의 내장이 밖으로 나와 있었고, 한 여자는 배가

열십자 모양으로 갈라져 그 안에는 깃털로 채워져 있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뉴욕의 2개 신문(the Journal과 the American )사의 사주

William Randolph Hear st는 런던 더 타임즈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아일랜드

인 Michael Davitt을 특파원으로 채용하여 키쉬네프에 파견했다. 5월 8일에

현지 도착한 다비드씨는 8일 동안 그곳의 랍비, 유대인 지도자, 시장, 희생자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만났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 유

대인 공동묘지, 소요 현장을 방문하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집했다.

그의 취재 기록은 뉴욕의 2개 신문에 수주 동안 게재되었다. 기사의 골격

은 러시아 당국의 명백한 무관심과 일부 경찰관 및 군인들의 포그롬 가담에

관한 설명과 폭도들의 무자비한 테러행위, 유대인 여성에 대한 윤간, 시체

해부와 수족 절단 등과 같은 런던 타임즈의 보도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해주

는 내용이었다. 특히 그 기사의 취재자가 유대인도 반러시아주의자도 아닌

아일랜드인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더 높여주고 독자들의 반향을 더욱 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사가 연일 대서특필로 보도되자 유대인들이 밀집해 있는 뉴욕을

위시한 세계 유대인 사회는 벌집 쑤셔놓은 듯이 발칵 뒤집어졌다. 세계 도처

에서 반러시아 성토대회가 열렸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격분한 가운데 대응책

강구에 몰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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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미국 유대인 사회의 대응

키쉬네프 포그롬 이후에도 러시아에서의 유대인 핍박은 계속되었다. 1905

년 혁명군이 짜르에게 국민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요구하면서부터 사회가 불

안해지자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유대인들에게 화풀이 하도록 유도한 것으

로 알려진다. 따라서 유대인 밀집 지역인 서부 일대가 포그롬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700개 이상의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사망자, 부상자 그리고 가옥과

점포를 잃을 사람의 수가 20만명을 넘었다. 포그롬을 피해 미국이나 팔레스

타인(오늘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하는 유대인들의 수는 대폭적으로 늘어났

다.

미국 유대인 사회는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 반러시아 집회, 탄원서 발송

등으로 떠들썩했다.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방안으로 거국적인 유대인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06년 2월 3일 미국 유대인 지도자들이 뉴욕에서 한

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해외거주 동족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체인

미국유대인위원회(AJC: American Jewish Committee)를 창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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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러 -일 전쟁

가 . 일본의 대러시아 전쟁 소요비용 2)

러-일전쟁이 일본에게 안겨 준 전쟁비용은 1,730,050천엔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청일전쟁 대비 8.5배가 많은 금액이다. 1903년 일본의 국민총생산액

260,220천엔보다도 6.6배가 많으며, 같은 해 일본 정부의 총세수익 146,160천

엔 대비 11.7배가 더 많은 금액이었다.

엄청난 전쟁비용의 80%는 국내외 자금 차용으로 조달되었다. 이중 해외차

입액은 절반 이상의 비중이었고, 런던, 뉴욕 그리고 베를린에서 총 4회의 국

채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이러한 차입은 일본 정부의 관세수입과 담배전매

수익금으로 보증되어졌고, 이자율은 당시 국제금리에 비해 높았다.

일본정부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행한 국채 총 800,570천엔 중에서 실제

자금을 도입한 금액은 689,590천엔이었다. 일본 국내 자금 차입액은 6회의

국채 발행액 783,460천엔 중 정부가 실제로 차용한 금액은 729,137천엔이었

다.

이는 청-일전쟁 당시 국내 차입총액보다 6배가 많은 금액으로서 당시 연

간 일본 내 모든 은행과 기업들의 지출 총액의 84%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일본정부는 전쟁 기간 중 1억엔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두어 들였지만, 세수익

은 총전쟁비용의 1/ 5에도 못미쳤다. 연도별 일본 정부의 세수익액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연도별 조세 수입액

연도 조세수입 (천엔 )

1903 146.160

1904 194,360

1905 251,280

2) T he Japanese Oligarchy and the Russo- Japanese War . Shumpei Okamoto.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0.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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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도 주요 세수입원은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토지세(약 43,000천엔)

와 전년대비 46%가 증가한 소비세(약 63,000천엔)였다. 간접세 또한 늘어났

다. 정부의 전매수입과 부동산으로부터 취득된 수입은 1903년 55,700천엔에

서 1904년 76,400천엔 그리고 1905년에는 99,880천엔으로 크게 증가했다.

나 . 일본의 군비 증강 3 )

일본은 1895년부터 열강의 대열에 돌입하기 위해 국가의 중장기 계획 차

원에서 군비 증강을 착수했다. 이는 하야시남작이 1895년 여름 지지신문에

기고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에서 크게 자극 받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일본은 상공업을 촉진시키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 자국의 육군과 해

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일본이 해야할 일은 국력

의 토대를 굳건히 하면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다. 우리는 극동지역에 언젠가는 분명히 다가올 그 기회를 노리면서 때를 기

다려야 한다.

그 추진 계획이 1895년 말에 수립되었다. 일본의 군비 증강 10개년 계획은

광범하게 진행되면서 조세기반의 안정화와 상공업의 촉진도 함께 다루었다.

정부의 국방예산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났다. 1903년 국방예산이 1893년보다

3배 이상 많을 정도였다.

군비증강 10개년 계획이 종료되었을 시점에 일본은 지상전을 위한 정규군

18만명과 1,2단계의 각각 예비군 20만명과 47만명을 합하여 총 85만명의 병

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해군은 전함 7척(1등급 6척, 2등급 1척), 순양함 31척

(1등급 6척, 2등급 12척, 3등급 13척)을 보유함에 따라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

든지 신속 출동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러한 군함들은 당시 세계의 무적함대

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러시아 함대보다 더 최신 군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1903년 한국과 만주에 대한 통치권을 놓고 일본과 러시아는 당초 외교적

으로 현안을 풀기 위해 수 차례 협상을 했으나, 원만한 타결책을 못찾고 무

력충돌로 가게 되었다. 그 해 가을부터 극동에는 전운이 짙게 감돌기 시작했

다. 러시아의 극동함대와 일본의 해군 그리고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던 영국

의 극동함대는 제각각 대량의 석탄 수입을 주문했다. 로이드사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이 지역으로 항해하는 선박의 보험료를 두 배로 인상하는 조

치를 취했다.

3) T he Diplomacy of the Russo- Japanese War . John Albert Whi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64. P135-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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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러시아의 무사안일한 전쟁 태세

일본이 10년 동안 전력을 강화하면서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일본만큼 전쟁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 극동함

대는 물론이고 수도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도 일본을 과소평가하고 있

었다. 그들은 일본과같은 작은 나라가 거대한 러시아에게 타격을 입힐만큼

힘이 없다고 믿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러시아가 극동군 전력을 강화하려

해도 몇 가지 제약 요인을 안고 있었다.

첫째, 극동함대의 타격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한 막대한 예산

과 개선을 위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극동함대의 가장

중요한 여순항은 자체 도킹시설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전쟁 발발시 군함을

수리할 수 있는 설비조차 되어 있지않아 인근의 대련항을 이용해야 할 상황

이었다.

둘째,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는 한국과 만주를 방어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이다. 여순항과 두번째 중요기지인 블라디보스톡은 약 1,500km의

거리였다. 유사시 발틱함대나 흑해함대가 지원을 해온다고 해도 일본이 영

국과 동맹관계를 맺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군함과 병력을 극동에까지 자유롭

게 배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셋째, 극동에서의 현지인 군인 채용 불가능과 신속하고 풍부한 군수조달

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군수물자는 선박 아니면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

해서 조달되어야 하는데, 육로운송이나 해상 운송 모두 원거리의 이동과 시

간이 문제였다. 철로운송을 할 경우, 모스크바에서 여순항까지의 거리가

7,500km였다.

일본과의 전쟁을 수행하기에 여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러시아측은 상황의 긴박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전쟁 발발 당시 극동지역에 러시아군은 총 99,000명의 병력은 만주 요양

주변에 집중된 철로를 따라 45,000명이 배치되었고, 여순항과 그 주변에

19,000명, 만주의 남단 해안과 한반도의 국경에 19,000명 그리고 블라디보스

톡에 16,0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극동함대는 전함 7척(1등급 전함 6척, 2등급 1척), 순양함 11척(1

등급 9척, 2등급 2척)을 비롯한 총 68척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함대는 거

의 모두 여순항에 정박해 있었고, 블라디보스톡에 1등급 순양함 4척, 제물포

(인천)에 1등급 순양함 한 척이 배치되어 있었다. 토마스 코웬은 이때의 러

시아 극동함대의 전투력을 다음과같이 기술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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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함 7척

=========================================================

함선명 톤수(t ) 속력(Knots ) 화력(lbs )

=========================================================

Petropaulovsk 10,950 17 3,360

Polt ava 10,950 17 3,360

Sevastopol 10,950 17 3,360

Peresviet 12,670 19 2,670

Pobieda 12,670 19 2,670

Retvizan 12,700 18 3,500

T sarevitch 13,100 18 3.500

=========================================================

러시아 극동함대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7척의 전함은 일본의 6척 전함과

비교할 때, 화력과 속력 및 장비의 성능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허약한 상태였다.

2) 순양함 11척

=================================================

함선명 톤수(t ) 속력(knot s ) 화력(lbs )

=================================================

Bayan 7,800 22 952

Gromoboi 12,000 20 1,200- 1,300

Rossia 12,000 20 1,200- 1,300

Rurik 10,900 18 1,300

Bogatyr 6,750 23 872

Diana 6,630 20 632

Pallada 6,630 20 632

Askold 6,500 23 772

Varyag 6,500 23 510

Boyarin 3,000 22 180

Novik 3,000 25 180

=================================================

4) Russo- Japanese War . T homas Cowen. Edward Arnorld, London . 1904. P126-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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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수의 막강한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함선도 있었다.

러시아 극동함대의 추정시가 (1904년 기준 )

(단위 : 척 , 천파운드 )

전함 구분 수 량 자산 가치

전함 7 10,000

순양함 11 9,000

구축함 및 여타 소형선박 50 10,000

합 계 68 29,000

라 . 일본의 전쟁 승리

1904년 2월 6일 일본 해군기지 사세보로부터 군사 강대국인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연합함대가 출항했다. 2월 7일 늦은 오후 한국의 서해 남단에서

부터 제 4함대가 본대로부터 분리되어 제물포로 향했다.

2월 8일 오후 일본군은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키고, 상륙한 지

상군이 서울을 접수한 후 압록강을 향해 북상해갔다. 일본의 본함대 는 여순

항으로 직행하여 2월 8일 밤에 도착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러시아 극동 함

대 본부 기지 공격을 감행했다. 전쟁이 발발한지 수 주일이 지나자 러시아의

함대는 크게 타격을 입었다.

여순항에서 양국의 교전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동안 러시아 주둔군은

외곽이 일본군에 의해 차단됨으로써 고립되어 갔다. 5월 5일 한반도를 거쳐

만주로 향한 일본 지상군은 압록강전투에서 첫 승리를 하여 만주 진출의 길

을 열었다. 그리고 5월말에는 여순항의 외곽을 확보하면서 인근의 대련항을

점령했다. 9월 4일에는 열이틀 동안의 격전 끝에 요양을 확보했다.

1905년 1월에는 러시아 극동군의 중심기지인 여순항이 장기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에 의해 장악되었다. 파죽지세의 일본군은 3월 Mukden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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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에서도 러시아군을 물리치고, 5월 27일 동해에서 벌어진 해전에서도 러시

아 함대를 격침시켰다.

신흥 일본이 군사 강대국인 러시아와의 전쟁을 한다는 자체가 무리라고

관측했던 서방세계는 깜짝 놀랐다. 한국과 만주를 장악한 일본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러시아는 전투마다 패배하여 군대의 사기는 극

도로 떨어지고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재정 또한 고갈이 된 상태였다. 러시

아는 일본과의 전쟁을 포기하지않을 수 없었다.

결국 양국은 루즈벨트대통령의 주선으로 1905년 8월 29일 미국 Portmouth

에서의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을 종료했다. 일본은 승자의 입장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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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본의 전쟁자금조달과 제이콥 쉬프의 역할 5 )

일본의 승전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일본인 자신들도 놀랐다. 일본의 승리

는 군비증강 10개년 계획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제이콥 쉬

프를 비롯한 서방 금융인들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대해서는 종전 이후 제이콥 쉬프 일행이 일본 방문

때 천황과 정부인사들이 보여준 환대와 오·만찬사에서의 감사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면 제이콥 쉬프는 무슨 생각으로 일본의 전쟁자금 조달을 지

원했으며 자금조달의 과정은 어떠했을까?

1854년 미국 페리제독에 의해 개방된 일본이 새로운 정신으로 국가 근대

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제이콥 쉬프도 다른 미국인들과 같이

적지 않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일본을 물리적으로 지원한 것은 러-

일전쟁 기간이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JP모건 다음으로 규모가 큰 투자은행 쿤&로엡을 경영

하고 있던 제이콥 쉬프는 당시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엄청난 액수의 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던 일본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나섰다. 다른 사람들은 일

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금지원을 기피했

으나 그는 그러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러-일전쟁에 있어서 일본은 옳

고, 러시아는 잘못된 국가라는 인식이 그의 뇌리에 밖혀 있었다.

다음에서는 전쟁 기간 중 일본의 해외 자금 조달 임무를 맡았던 일본은행

부총재 다카하시가 서방 금융기관들로부터 4차에 걸쳐 총 8,200만파운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가 . 첫번째 자금 조달

러-일전쟁이 발발한지 두 달이 더 지난 1904년 4월 말 국제금융기관들의

일본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고 외자도입의 기회를 모색하라는 정부의 임무를

가지고 런던으로 갔다. 당시 영국은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이

었고, 런던은 국제금융의 중심지였다. 더욱이 과거 런던에서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있고 해서 도움을 받을만한 친구들도 있었다. 다카하

5) Jacob H. Schiff: His Life and Letter s. Cyrus Adler . Doubleday , Doran and Company , inc.
P212-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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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만난 영국금융계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돌입한 일

본에 대한 지지가 대단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자금 조달 계획에는 흔쾌히 응

하지 못했다. 그들은 다카하시에게 "미국계 은행을 비즈니스에 끌어 들여라"

또는 "소액의 재무부 단기채권 발행으로 시작해 보라" 등의 대안을 제시했

다. 즉, 전쟁이라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쉽사리 리스크를 떠안으려 하지 않

았다. 다카하시는 HSBC, Parr ' s Bank 및 Yokohama Specie Bank로 구성된

금융그룹을 찾아가서 일본정부가 지시한 1천만 파운드 국채 발행조건의 자

금 조달을 협의했다. 그들은 1천만 파운드 중에서 500만 파운드는 즉시 발행

하고, 나머지 500만 파운드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조건을 제시했다. 한꺼번

에 1천만 파운드의 국채 발행을 원하고 있던 일본 정부는 영국 금융기관이

제시한 순차적 발행 조건을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무렵 다카하시는 런던의 개인적인 친구가 초대한 만찬장에서 우연히

미국 금융인 제이콥 쉬프와 나란히 앉아서 일본의 전쟁에 유별나게 관심을

나타낸 그에게 상세하게 현황을 설명하면서 국채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의 처지도 이야기했다. 그리고선 그냥 한번 만난 관계로 서로 헤어졌다.

다음날 다카하시는 Parr ' s Bank측으로부터 일본의 1천만 파운드 국채 발

행액 중 절반을 미국 금융기관에서 인수의사를 밝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

날 만찬장 에서 만난 쿤&로엡사의 제이콥 쉬프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것

이었다. 다카하시는 쉬프에게 우선 감사의 뜻을 표시했지만, 그 회사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국에 보고는 미루고 있

었다. 제이콥 쉬프의 일본 전쟁국채 인수는 커다란 모험이었다. 이때는 일본

과 러시아가 압록강에서 한창 전투하고 있던 시기였다. 어느 쪽이 승리할지

는 아무도 알 수 없던 때였던 것이었다.

일본의 1차 전쟁 국채는 1904년 5월 11일 일본정부, 영국 금융기관 그리고

미국의 쿤&로엡사가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고, 연6%의 금리로 1천만 파운

드가 런던과 뉴욕에서 같은 날 동시에 발행되었다.

미국과 영국에서의 성공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 일본은 자금이 필요한 때

에 외자를 도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방국의 물질적인 지원이 확인되

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중인 군대와 국민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

움이 되었던 것으로 다카하시는 그의 회고록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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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두번째 자금 조달

일본정부는 첫번째 국채를 발행한지 몇 달 이후 두번째 국채발행을 위해

교섭을 개시했다. 하지만 국제 금융인들은 일본군이 러시아를 상대로 압록강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여순항을 신속하게 점령하지 못하자 일본의 승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선뜻 일본의 전쟁 국채 발행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다.

다카하시의 영국 친구들이나 제이콥 쉬프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고 했

다. 제이콥 쉬프는 러시아의 짜르체제가 키쉬네프 포그롬을 비롯한 자국내

유대인들을 핍박한 데 대한 보복심으로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러-일 전쟁이

러시아 왕정 전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 일본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일본이 두번째 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던

시기에 다카하시에게 보낸 전문의 한 문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이번에도 일본정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길이 이번 전쟁을 조

기 종식시키는 길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의 쿤&로엡사와 그의 협력 금융기관들

은 첫번째 일본 국채 발행 때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금융기관들과 협력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의 장기간 발행 조건과 금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이후 1904년 11월 14일 연 6%의 금리로 1,200만 파운드의 일본 국채를 뉴욕

과 런던에서 절반씩 동시 발행했다.

다 . 세 번째 자금 조달

만주 전선은 시간이 갈 수록 일본에게 유리해졌다. 1905년 1월 러시아 극

동군의 본부 여순항을 점령했고, 만주 최대 전투장인 Mukden에서도 일본군

이 우세를 보이고 있었다. 일본의 연전연승에 세계인들은 의아해 했다. 이러

한 분위기는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세번째 국채 발행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일본은 그 동안 발행한 두차례의 국채 금리가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국채 발행시 금리를 현실화하도록 지시하고 다카하시를 다시 우방국으로 보

냈다.

다카하시가 런던으로 가는 길에 먼저 뉴욕을 들렀던 때는 1905년 3월 7일

이었다. 그는 제이콥 쉬프를 만났다. 일본의 전쟁 승리에 크게 고무된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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콥 쉬프는 일본 정부가 희망하는 국채 발행액과 금리의 현실화에 대해 걱정

하지 말라면서 그가 영국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영국인들도

일본의 전쟁 승리에 고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세번째 국채 발행은 거

액이면서도 금리는 지난번보다 1/ 4이 인하된 수준이었다..

제이콥 쉬프의 원거리 지원과 영국 금융인들의 우호적인 태도에 힘입어

다카하시가 런던에 도착한지 닷새째되는 1905년 3월 28일 3천만 파운드의

일본 국채가 금리 4.5%로 발행되었다. 이는 종전대로 절반은 미국이 인수했

다. 당시의 화폐 가치 기준으로 볼 때, 3천만 파운드는 러시아 극동함대의

모든 자산 가치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이같은 일본의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여신 사정이 크게 경색해지기도 했다.

라 . 네 번째 자금 조달

1905년 6월 루즈벨트대통령이 러-일전쟁을 종식시킬 평화협상을 중재하고

나설 무렵, 일본 정부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다카하시에게 또다시 대규모

국채를 조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미국에서 제이콥 쉬프를 직접 만나고 런

던으로 전문을 보냈다. 그러나 반응이 좋지 않았다. 특히 영국측이 꺼리는

이유는 세가지였다.

첫째, 시기적으로 지난번의 이례적인 거액의 국채가 발행된지도 얼마되지

않았다. 둘째, 종전에 발행된 국채 중 영국에게 갚아야 할 돈이 완전히 상환

되지 않았다. 셋째, 러시아가 비록 전투에서 매번 패배했지만 그들의 무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끝까지 전쟁을 치루겠다는

중앙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 끌면 일본의 금고가 바닥이 나서 결국은 손

을 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일본이나 러시아 양측 모두

에게 전쟁 자금조달은 국가적 현안이었다. 일본으로서는 국제금융시장으로부

터 거액의 자금을 확보해야만 러시아가 일본의 자금력을 얕보지 않고 조기

종전에 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에서 추진하는 네번째 대

규모 해외 국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되고 평화협정으로 종전이 될 경우, 차입

외자는 전후 경제복구에 유익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산이었

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계획을 들은 제이콥 쉬프는 다카하시에게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주었다. 그는 영국측이 네번째 일본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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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에의 참여를 기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안으로 독일 금융기관 활용을

추진했다. 그의 사위 가문이 운영하고 있는 함부르크 소재의

M .M .W arburg&Co.를 독일의 일본 국채 발행 주간사 은행으로 하여 미국측

과 함께 일본의 네번째 국채 발행 추진 계획을 세웠다.

그렇지만 다카하시로서는 오랫 동안 영국 금융기관들과 함께 일해왔는데,

네번째 국채 발행에서 동맹국인 영국을 배제한다는 것이 맘에 걸렸다. 그는

7월 2일 런던으로 건너가서 국채 발행 금융기관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일본

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을 설명했다. 결국은 런던 금융인들도 참여하기로 합

의가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1905년 7월 11일 연 4.5%의 금리로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

이 각각 1천만 파운드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총 3천만 파운드의 네번째 국채

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일본이 강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벌인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계속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외자를 도입하는 반면, 러시

아는 국제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조차도 국채 발행이 불가능한 신용

상태에 처해 있었다. 1년 반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미 국고는 바닥이 난 상태

이고, 자금조달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지폐를 계속 찍어내는 길밖에 없었

다. 작은 나라 일본이 전쟁을 장기간 할 경우 재정 파탄으로 평화협상을 제

의해 것이라는 기대는 3차와 4차의 막대한 외화조달로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러시아와 일본은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 테이블로 나섰다. 일본은 여러 차

례 전투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여유 있는 외화보유와 외화조달을 지원해준

서방국가들의 외교적 지지를 등에 업고 유리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평화협정

을 맺게 되었다.

러-일전쟁 기간 중 일본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할 때 대러시아

전투와 외교관계에 의해 그 향방이 결정된 반면, 성공적인 국채발행은 일본

군의 대러시아 전투 사기 진작과 함께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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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이콥 쉬프의 일본과 한국 방문기 6)

제이콥 쉬프는 1906년 2월 22일 부인, 조카 에른스트, 친구 3명의 부부와

함께 승전국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뉴욕을 출발했다. 그는 기차로 필라델피

아와 솔트레이크를 거쳐 태평양 횡단 여객선을 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다. 그의 일행은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3월 25일 요코하마에 도

착했다.

3월 27일 오후 제이콥 쉬프는 토쿄에서 일본 정부 인사들을 공식 예방했

다. 그는 총리대신 Saionji, 황실내관 T anaka, 재무대신 Sakatani, 前총리대신

Katsura, 前재무장관 Sone, 일본중앙은행 총재 Matsuo와 부총재 T akahashi

를 만났다. 그 다음날에는 일본 천황의 초청으로 황궁에 가서 천황을 독대한

자리에서 훈장을 받고 오찬에 초대되었다.

제이콥 쉬프는 그의 일본 체류기간 중 일본인들로부터 받은 환대를 일기

장에 자세하게 기록했다. 당시 미국 유대인 신문에서는 그의 일본 방문을

개선장군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체류 마지막 기간에는 한국도 방문했다. 그러한 그의 행적을 기

록한 일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 또는 인용하여 소개해본다.

<천황 예방 및 오찬 >

3월 28일 제이콥 쉬프는 황궁을 방문했다. 천황은 그를 보자마자 악수를

청하면서 일본 방문을 환영했다. 그리고 천황은 쉬프가 일본에게 국가 운명

이 달려 있었던 러시아와의 전쟁 기간 중에 일본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에 대해 직접 사의를 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본이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T he Star

of the Rising Sun)을 수여하고, 주요 대신들과 함께 오찬을 했다.

쉬프는 자신의 일이 과대평가되고 있는 기분을 언급하면서 그 자신과 국

제금융계의 친구들이 일본을 지원한 것은 일본이 올바르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천황으로부터 두 번씩이

나 훈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황이 그를 직접 접견해 주는 데 대해 영광

6) Our Journey to Japan. Jacob H. Schiff. T he New York Co- Operative Society , New York.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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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황과의 독대에 이어 오찬이 시작되었다.

오찬장에는 재무대신, 일본중앙은행 총재와 부총재, 이토의 사위, 왕자들과

황궁 대신들이 참석했다. 메뉴는 양식으로 준비되었고, 천황은 왕성한 식욕

과 유머 감각을 보였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천황은 자신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오찬이 끝날 무렵에 제이콥은 Kaneko남작에게 천황의 건강을 위한 건배제

의를 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시종 T anaka에게 물었고, 다나카는 다시

Nagazaki에게 가서 물었다. 나가자키는 천황에게 제이콥의 제의를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질문했다. 천황은 미국인의 건배 제의를 수락했다.

따라서 제이콥은 천황의 만수무강, 그의 가족과 그를 사랑하는 백성들 그

리고 그를 존경하는 이 세상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건배를 제

의했다. 천황도 제이콥에게 답례로 일본에서의 유쾌한 체류를 희망한다면서

자신의 백성들이 잘 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장에 참석했던 인사들은 천황이 제이콥에게 베푼 환대를 축하하고, 예

상치 못했던 그의 건배 제의가 아주 좋았다고 칭찬했다.

< 3월 28일 재무대신 만찬사 >

비록 우리가 제이콥 쉬프씨를 어제 저녁에서야 첫 대면의 기회를 가졌

지만, 우리의 우정은 전쟁 발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04년 봄 전쟁에

사용할 외자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우리 정부는 일본중앙은행 부총재인

다카하시씨를 런던으로 보내어 외국 자본가들과 대부문제를 협의케 했습다.

그러나 전쟁의 향방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막연하고 암담했습니다. 따라

서 우리가 기대했던 시점에 대규모 외자 도입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

다. 바로 그때 우리 금융 에이전트가 미국 최대 금융가 중의 한 명인 훌륭한

친구를 발견했고, 그의 세계적인 커넥션이 영국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 우리의 전쟁국채 발행을 수행토록 해주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저

녁 만찬의 주빈입니다.

쉬프씨가 다카하시씨와의 짧은 대화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줌으로써 첫번째 국채 발행액 1천만 파운드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

다. 이같은 호의는 2차와 3차 그리고 특히 (러-일)전쟁이냐 평화협상이냐 하

는 갈림길에 놓여 있던 시기의 4차 국채 발행시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겨울 5차 국채 발행을 위해 그가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 1차에서부터 5차에 이르기까지 쉬프씨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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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채를 인수한 금액은 모두 39,250천파운드에 달합니다.

이상과같이 대강이나마 그가 전쟁 기간 중 이 나라에 베푼 업적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본인은 그의 엄청난 지원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본인과 우리 정

부뿐만 아니라 크게는 우리 국민들의 감사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적절한

어휘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 3월 29일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 만찬사 >

1904- 5년의 전쟁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의 하나였고, 현재와 같은 종전의 행복을 가져오는 데에 있어서 자금 공급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전쟁 기

간 중의 일본 금 보유고는 탄탄했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외자도입 덕분이었

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준 금융지원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들의 따뜻한

우의를 물질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쉬프씨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의 감사를 표시하게 되어 기쁩니다.

과거 미국에서 일본 국채가 발행된 적이 없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그토록 성공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국민들

의 우의 외에 쉬프씨가 경영하고 있는 쿤&로엡사와 그의 협력금융기관들의

노력에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문 일기

5월 3일 (목요일 ) 우리는 해협을 건너 서해안을 타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의 항구 제물포 부근에 도착했다. 러-일전쟁의 첫 격전지였던 제물포에

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함대의 공격받고 육지로 탈출하면서 군함을 폭파시킨

곳이다. 그러나 제물포는 더 이상 예전같은 생동감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가 탄 증기선이 도착하면 승객과 화물을 운반하려고 몰려드는 한국의

Junk선들만이 가득해 있었다. 배가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인 시장이 갑판

으로 올라와서 우리를 맞이했다.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기 전 한 시간 동안

시가지를 구경했다. 제물포 시가지는 근대화되어 있지 않았다. 주민은 한국

인 외에 중국인과 일본인도 많이 살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 보는 한국인들은 길다란 흰 코트를 입고, 케이크 접시같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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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머리 꼭대기에 얹어놓은 괴상한 모자들을 쓰고 있어서 이상하게 보였

다. 여자들은 흰색 또는 초록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 위와 얼굴을 가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좀처럼 알아 볼 수 없게 하고 다녔다. 우리가 본 여성

들은 모두 얼굴을 가리고 다닌 데에서 매우 가정적인 사람들인 것으로 생

각되었다.

제물포로부터 서울까지 깔린 27마일의 경인선을 타고 서울에 도착하니 미

국총영사, 일본 외무성의 미국인 고문, 한국 정부의 일본인 재정고문 그리고

이토총독의 대리인이 마중 나와있었다.

우리는 호텔에 짐을 풀고 시내를 산보했는데, 거리의 풍경이 무척 이색적

이었다. 그러나 시가지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다.

쉬프 일행의 방한 관련 황성신문 보도 기사 7)

美豪連餐. 『美國富豪 시후氏가 本月 三日에 到仁 야 卽日 入京 야 四日

夜에 統監官邸의 鶴原長官 晩餐會에 出席 고 五日에 我國 皇室의 昌

德宮 晩餐會에 出席 고 同夜에 目賀田顧問邸의 午餐會에 出席 고 六

日에 美國 總領事의 午餐會에 出席 後 七日頃에 旅順으로 發往 다더

라.』

5월 4일 (금 ) 우리는 한국에 법같은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전쟁을 통해

한국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한 일본인들은 아수라장으로부터 질서를 찾기 위

해 철권정치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주한미국총영사 패독씨(Mr .Paddock)의 관저에서 오찬을 하고 있는

데, 한국황제의 시종인 구씨가 나타나서 황제께서 나를 직접 접견하지 못하

게 되어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하고, 다음날 東宮(창덕궁)에서의 한국대신들

과의 오찬에 초대했다. 그리고 공식 오찬에 이어 우리 일행 중의 숙녀들을

1895년에 시해된 민비 이후 황후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엄부인이 초대했다.

5월 5일 (토 ) 창덕궁에서의 오찬. 우리는 오후 1시에 東宮으로 갔다. 황제의

의전장이 우리를 맞이했고, 총리, 재무대신 그리고 여타의 한국인 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이들 중에는 전날 만난 구씨를 포함한 영어와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7) 황성신문 광무 10년 (1906) .5 .4일자 2면 (雜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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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은 곧장 시작되었다. 식사는 양식이었고, 오찬 중에 황실 군악대가 음

악을 연주했다. 악단장은 독일인이었다. 연주가 끝나고 우리에게 인사를 할

때 나는 그에게 갈채를 보냈다. 식사 이후 광활한 정원을 산책하면서 아라비

안 나이트같은 분위기를 느꼈다.

오후 5시경 우리 일행은 호텔로 돌아왔다. 숙녀들은 엄부인의 초대를 받고

출발 준비를 해야했다. 얼마 후 시종 구씨가 나타났다. 그는 황제께서 나를

직접 접견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또다시 밝혔다는 말을 전했다. 황제

는 구씨를 통해 우리 일행의 모든 숙녀에게 각각 비단 두필, 내 아내에게 은

찻잔 그리고 나에게 그림 한 점과 호피 한 필을 보내왔다. 우리는 구씨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숙녀들은 구씨와 함께 엄부인이 거처하고 있는 궁으

로 떠났다.

숙녀들이 엄부인을 만나고 되돌아온 직후 나는 패독 총영사의 초청받고

리셉션장으로 갔다. 그곳에 황제의 다른 시종이 와서 황제 대신 환송 인사를

하면서 또 다시 황제가 직접 나를 접견할 수 없었던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

다는 말을 전했다.

총독이 고종황제에게 자신 또는 그의 대리인의 배석없이 황제가 단독으로

직접 외국인사를 접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었다. 이는 황제가

러시아와 여타국들의 대표단들과 함께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끝없는 음

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것같았다. 일본측에 의해 현재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이 조치 때문에 한국의 황제는 외국인과의 면담을 피하고 있

었다.

제이콥 쉬프 일행을 위한 오찬 관련 황성신문 보도 기사 8 )

美士宴待. 再昨日 下午 一時에 政 朴齊純 度支大臣 閔泳綺(민영기) 兩氏

가 主席되야 美國人 施富氏의 一行을 昌德宮內에 盛宴을 排設 고 請邀宴

待 얏 데, 各大臣及勅秦任官도 一齊來 야 盛會를 擧行 얏다더라.

5월 7일 (월 ) 아침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해협을 건너 일

본으로 되돌아 왔다.

8) 황성신문 광무 10년 (19 06 ) .5 .7일자 2면 (雜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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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월 ) 토쿄에서의 마지막날. 나는 치아가 불편하여 다카하시로부터

소개받은 토쿄시내 치과의사에게 갔다. 그는 미국에서 6년간 유학했다는 젊

은 치과의사였다. 치료를 마치고 치료비를 지불하려 해도 그는 나에게는 치

료비를 받을 수가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금번 일본 체류 기간 중 나에 대

해 들은 적이 있는 일본인들은 나를 위해 무언가라도 해 주려는 성의를 보

였다. 국민들의 감사 표시는 정말로 나의 맘을 찡하게 만들었다.

저녁에는 일본인 정계와 재계 인사 그리고 현지 거주 외국인 외교관 및

비즈니스맨들의 부부 총 72명을 만찬에 초대했다. 그들 중에는 일본의 정계

원로 백작, 후작, 남작 그리고 현직 재무장관, 외무장관, 토쿄시장, 경제계의

일본 중앙은행 총재, 부총재, 민간은행 대표들, 미쓰이가문의 사람들이 포함

되어 있었다.

<토쿄 고별 만찬사 >

... 일본인들의 선천적인 특징은 순박함, 검소함 그리고 그들의 군주와 국가

를 위한 충성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경건함과 젊은이들의 경로사

상 그리고 젊은이에 대한 노인들의 사랑을 높게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민족

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립심은 옛날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남자들의 스포

츠를 통해 그들이 신체적으로 개발되고 열정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며 또 다

른 한편으로는 강렬한 교육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역사상 대규모 전쟁 중의 하나에서 승리한 일본의 국민들이 거만해

지지않고 겸손하게 그들의 일상적인 생업으로 되돌아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

합니다. ....

두 달 전 우리가 일본, 일본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습을 알기 위해 여기

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왔으나, 여러분들은 우리를 양팔을

벌려 포용해주었고, 우리는 곧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

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를 필요

로 할 때에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척 행운이었습니

다. ... 사요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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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이콥 쉬프는 어떤 인물인가 ?9)

가 . 독일태생 미국 금융인

제이콥 쉬프는 미국 투자금융기관 Kuhn, Loeb and Company의 최고경영

자로서 20세기 초 미국 철도 설치 공사의 금융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뿐만 아니라 유대인 및 비유대인을 위한 자선사업가로서도 크게 활약한

사람이다.

그는 1847년 7월 10일 프랑크푸르트의 명문가문에서 태어났다. 일반학교

교육을 받은 후 제이콥은 14세의 나이에 회사의 수습사원으로 일했다. 4년이

지난 1865년에 미국으로 이민하여 뉴욕에서 중계업을 시작했다. 1867년에는

버찌와 합작으로 Budge, Schiff and Company를 세웠고, 1870년에는 미국 시

민으로 귀화했다.

그러나 1872년에 그의 회사를 해체시켰다. 독일로 되돌아간 그는 함부르크

에서 잠시 일한 뒤 부친의 사망과 함께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했다. 1874년 뉴

욕의 Kuhn, Loeb and Company의 수석 파트너인 아브라함 쿤이 그를 그 회

사에 입사하도록 초청했다. 제이콥은 1875년 초에 그 일을 수락하고 유럽에

서 많은 중요한 비즈니스 커넥션들을 맡았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많은 증권

들을 유럽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었다.

1875년 5월에 쿤&로엡사의 최고 책임자인 솔로몬 로엡의 딸과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딸 프리에다와 아들 모르타이머를 가진다. 이 딸은 후에 함부르

크의 금융가문의 펠릭스 바르부르그와 혼인하는데, 펠릭스는 처남 모르타이

머와 함께 쿤&로엡사에서 일한다.

1885년 솔로몬 로엡의 사망과 함께 제이콥 쉬프가 쿤&로엡사의 경영을 맡

는다. 그는 미국 동부의 철도, 특히 펜실바니아철도와 루이스빌과 나쉬빌線

에 대한 투자에 큰 관심을 두었다.

1897년에 그는 에드워드 해리만이 부도난 Union Pacific Railroad를 인수

할 때 자금을 지원하면서부터 금융계에서 명성을 얻게된다. 그는 다양한 분

야의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다. 그 대표적인 투자기업은 American Smelting

and Refining Company, the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 the Western

Union T elegr aph Company 그리고 the Equit able Life Assurance Society이

9) Great Jewish Families .Darryl Lyman. Jonathan David Publisher s ,Inc. New York. 1997.
P248-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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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러-일전쟁(1904- 1905) 기간 중 그는 일본 국채를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데

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영국과 독일 금융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일본 전쟁자금 지원에 앞장선다. 그는 자선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을 사용한다. 몽트피오르병원의 회장으로 일하고, 미국 적

십자의 국제구제이사회의 멤버였으며, 교육 목적을 위한 많은 지원금을 내놨

다. 그는 1906년에 다른 국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결성된 미국유대

인위원회(AJC) 창설을 주도했다.

1920년 9월 25일 뉴욕에서 사망했다.

나 . 일본 전쟁자금 지원과 그의 비즈니스 관심도 10)

1872년 일본이 국채를 발행할 때 25세의 쉬프는 친구(James H. Wilson )와

함께 일부 참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 극동지역에의 투자기회

를 엿보아 왔다.

1800년대의 마지막 4반세기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서방 열강국들의 관심

이 크게 고조되었는데, 일본은 청일전쟁(1894- 1895)에서 승리한 이후 극동의

열강으로 부상했다. 이 무렵 미국 정부는 극동에서 개방정책을 내세우면서

경제적 이권 개입에 참여하려 하고 있었다. 극동에서의 미국 존재를 강화시

키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자국 은행들의 현지 투자 진출을 장려했다.

쿤&로엡사는 미국 정부의 제국주의 정책과 무관하게 러-일전쟁(1904 -

1905) 기간 중 일본에게 엄청난 금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매우 야심적이고 공

세적인 해외투자 모험에 들어갔다.

비록 쉬프가 러시아의 반유대주의 정책 때문에 일본 편을 들게 되었지만,

차관 그 자체 또한 자신의 금융 수익을 약속해주는 비즈니스이기도 했다. 쉬

프를 비롯한 미국 금융인들이 러-일전쟁기간의 4회와 종전 이후 1회를 포함

하여 총 5회에 걸쳐 일본에 지원한 자금은 달러 기준으로 총 1억 96백만불

이었다.

쿤&로엡사의 대일본 자금 지원이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를 물리치게 하

는 데에 매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쉬프 자신에게도 중요한 승리였다.

즉,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그의 활약은 그가 경영을 맡고 있던 쿤&로엡사가

10) Jacob H.Schiff: A Study in American Jewish Leaders. Naomi W . Cohen . Brandeis
Univer sity Press. P3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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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 최대 금융기관인 JP 모건사보다도 더 위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쉬프씨의 대일본 지원은 일본인들에게 오랫 동안 우호적으로 기억

되는 반면, 또 한 그룹의 일본인들에게 반유대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도

제공하게 되었다.

러-일전쟁 이후에도 쉬프는 자신의 비즈니스와 반러시아 감정으로 인하여

일본을 계속 지원했다. 그의 대일본 우호적인 태도는 1910년 일본이 러시아

와 동맹관계를 맺을 때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이 날로 공격

적인 국가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특히 1906년 일본 방문시 일본이 한

국과 만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중국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파악했

었다. 그 당시 그는 만주 남부 철도의 부분적 관할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으

나 성공하지 못했다.

팽창주의자 일본을 이용해서 중국 비즈니스를 도모하려 했었다. 극동의 안

정화가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에게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 조건

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최적의 장소였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점령이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

다. 쉬프는 20세기 초 전후에 중국을 또 다른 투자 유망지역으로 보고 있었

다. 그는 1891년에 쿤&로엡사의 중국 국채 발행시 참여 가능성을 논의한 바

도 있었다.

다 . 제이콥 쉬프 개인의 대러시아 전쟁

러시아 짜르체제는 19세기말 부정부패한 왕정을 전복하려는 혁명세력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방인 유대인들에 대한 억압을 의도적으로 강화하

는 정책을 취했다. 1882년에는 유대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

북부 발틱해와 남부 흑해 사이의 땅 안에서만 살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반유대인 억압 조치는 일반 국민들에게 반유대주의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

다. 매년 부활절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소년을 잡아가서 그들의 종교의식

을 위해 살해했다는 식의 소문이 퍼지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러시아정교인들

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는 곳곳에서 포그롬을 유발시켰다.

러시아에서의 유대인들이 살해, 약탈, 방화 및 고문과같은 핍박을 받고 있

는 데에 대해 제이콥 쉬프는 이방인의 손아귀에서 신음하고 있는 유대인들

구해내야 한다는 율법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러시아 유대인들을 구해내야 한

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러시아에서의 유대인 핍박을 과거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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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근대의 모세로

인식하기도 했다. 그는 1890년대부터 개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

난 1917년까지 동족 유대인을 핍박한 러시아 짜르와의 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러시아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해 그의 부와 정치적 역량

을 활용했다. 그의 네트워크는 프랑크푸르트 형제에서부터 런던의 금융업 친

구까지 그리고 러시아 정보원에서부터 영국, 프랑스 및 독일 유대인 조직의

근무자들까지 폭이 넓었다. 이같은 국제적인 협력 채널을 동원하여 제이콥

쉬프는 러시아 유대인들의 사정에 관한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되어 상황에 따

라 로비스트, 외교관 및 기부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구 유대인 해방 전사

로서의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스스로 설정한 임무들을 수행할 때는

평소 그가 신뢰하는 몇몇 가까운 친구들하고만 전략을 협의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포그롬 희생자 지원을 위한 구제조직위원회와 해외 유대인 방어를

위한 미국 유대인위원회(AJC)의 창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유대인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유대인들의 시민권과 종교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핍박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이 위원회는 미국내뿐만 아니

라 해외 유대인들의 권리 옹호도 강조했다. 위원회 발족 초기의 큰 성과는

동구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놓은 조치와

1913년 1월 1일부로 80년간 지속되어 온 미-러통상조약을 폐기토록 한 조치

였다. 양국조약 폐기의 원인은 러시아 짜르체제가 미국 유대인들의 입국 비

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한 미국민 차별적 대우를 문제삼은 유대인들의 로비

활동에 기인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미국 금융인 제이콥 쉬프는 러-일전쟁 기간 중 자신과 동족 유

대인 자본가들의 金力을 총동원하여 일본 지원을 통해 러시아 짜르를 보복

하고 투자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같은 그의 개인적인 대러시아 전쟁에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되었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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